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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conduct a socioscientific issues(SSI) lesson for pre-service science teachers,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this lesson on pre-service science teachers' 21st century skills. To this end, 

SSI lessons were conducted over 7 sessions for 91 pre-service science teachers. The SSI lessons 

consisted of the concept of SSI and the contents of presenting SSI situations in various fields. Also, 

lectures were give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tific literacy and core science competencies and 

SSI education. The pre-service science teacher's data research activity on the SSI topic was conducted 

twice, and argumentation writings were conducted using the researched data. A pre-post tests of the 21st 

century skills of pre-service science teachers were conducted and a paired sample t-test was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ost-test results showed that the 21st century skills of pre-service science 

teacher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t-test for the sub-domains of 

21st century skills, the pre-test result was higher in the collaboration ability, but the information 

technology and media use ability,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solving abil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post-test. This result suggested that the SSI lesson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he 21st century skills of pre-service science teachers. Therefore, 

a follow-up discussion is needed to utilize SSI lesson in the teacher education curriculum. 

  

Keywords: Socioscientific Issues, The 21st Century Skills, Pre-service Science Teacher, 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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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예비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쟁점(Socioscientific Issues, 

SSI) 수업을 실시하고, 이 수업이 예비 과학교사의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91명의 예비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7차시에 걸쳐 SSI 수업을 

진행하였다. SSI 수업은 SSI의 개념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SSI 상황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과학적 소양, 과학 핵심역량과 SSI 교육의 관계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두 차례에 걸쳐 SSI 주제에 대한 예비 과학교사의 자료 조사 활동이 이루어졌고, 

조사한 자료들을 활용해 논증글쓰기를 실시하였다. 예비 과학교사의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 

사전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예비 과학교사의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은 사후검사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의 하위 영역들에 대한 t검정 결과 협업능력에서는 사전검사 결과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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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지만, 정보기술 및 미디어 활용 능력,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은 사후검사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SSI의 개념과 예시 

등을 설명하고, SSI 자료 조사 활동과 이를 활용한 논증글쓰기로 구성된 SSI 수업이 예비 

과학교사의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양성 교육과정에서 SSI 수업을 활용하기 위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핵심어: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쟁점,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 예비 과학교사,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력 

 

1. 서론 

과학기술의 발전은 개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긍정적 측면과 함께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우려 또한 유발시키고 있다[1]. 특히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원자력 발전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윤리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쟁점(Socioscientific issues, 이하 SSI)라고 부른다.  

코로나 19 팬데믹 과정에서 노출된 치료제와 백신 개발 및 보급의 문제들은 SSI가 

개인의 삶 자체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과학기술과 관련한 사회적 윤리적 논쟁이 

주목받아왔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학습자들이 실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SSI의 

해결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을 과학교육이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2]. 특히 SSI 교육을 통해 현재 과학기술사회의 

구성원들이 SSI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결정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과학기술사회의 시민 역량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3].  

학교 과학교육은 과학적 소양의 함양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과학기술 

관련 문제에 대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과학교육의 내용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과학 간에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은 학교 과학에서 다루는 가설 설정, 변인 통제 

등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탐구 과정 등 전형적인 과학 지식을 이해하거나 활용하기 

보다는 GMO 식품, 원자력 발전, 가습기 살균제 등 SSI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SSI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문제해결력과 논증 능력, 고등 사고 

능력 및 의사결정력 등을 신장시키도록 하는 학습 활동의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4][5]. 

또한 SSI 교육은 과학적 소양의 함양에 필수적이고, 과학 기술과 사회와의 관련성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교수-학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6].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많은 학자들이 미래 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 

논의해왔다. 대표적 사례로 OECD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OECD[7]에서는 21세기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애역량을 

도출하는 연구를 주도해왔고, 그 결과 생애역량을 자율적 행동, 상호도구 활용, 사회적 

이질집단과 협동의 세 범주로 체계화하였다. 미국의 대학, 교육 관련 시민단체 등이 

도출해낸 ‘The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2010)’에서는 학습 및 혁신 역량, 

정보·미디어·테크놀로지 역량, 생애 및 경력 개발 역량 등을 주요 요소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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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의 차세대과학기준(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에서는 컴퓨팅 사고 역량, 

증거기반 사고 역량, 정보의 수집·평가 및 교환 역량 등을 강조하였다[8]. 선행 

연구[9]에서는 21세기를 위한 과학적 소양의 재개념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력,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증거기반 사고력, 정보관리능력 등을 과학적 소양의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21세기 미래 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지 개발도 이루어졌다. 다른 선행 연구[10]에서는 GSLQ(Global 

Scientific Literacy Questionnaires) 검사지를 설계하였고, SSI 관련 연구[5]에서는 

과학기술사회의 시민역량 검사지(Questionnaire for Students’ Perception on the 21st Century 

Skills, QSP21)을 개발하였다. 미래 사회의 시민 역량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2015 개정 과학교육과정에서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력, 과학적 

문제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능력을 핵심역량으로 

설정하였다[11]. 그러므로 미래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기초 소양 중 하나로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은 주목받고 있다[12]. 

과학적 소양과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적 접근의 일환으로 SSI 

교육은 주목받고 있다[13]. SSI는 가치나 이해 관계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이 논쟁점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습자 자신의 관점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14]. 특히 SSI 교육을 

통해 의사결정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의 사고능력이 신장되었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15-17]. 선행 연구[5]에서는 집단지성을 강조한 SSI 수업이 

중학교 영재학생들의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SSI 조사와 발표 활동이 예비 과학교사의 도덕·윤리적 민감성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제시한 연구[18]도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과학교육 현장에서 SSI 활용이 학습자의 과학적 

소양과 역량 함양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SSI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과학 교사와 예비 교사들이 동의하고 있으나[18][19], 학교 과학수업에서 SSI 

문제 상황을 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와 관련해 선행 연구[13]에서는 SSI 

수업이 기존의 과학 수업과는 달리 과학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수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교사들이 수업에서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다는 연구[20]도 제기되었다. 이는 SSI 교육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양성 교육과정에서 예비 과학교사들이 SSI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예비 과학교사들은 향후 학교 과학교육 현장에서 교수 

활동을 수행할 주체이므로 SSI 교육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예비 과학교사들이 SSI에 대한 조사와 논증 활동 등을 실제 

경험토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예비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SSI 수업을 실시하고, 이 수업이 예비 

과학교사의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J시 소재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재학생 9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예비 

과학교사들은 물리교육전공 46명과 생물교육전공 45명이다. 이들은 통합과학교육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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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학습론 등의 교과교육학 과목을 1개 교과 이상 수강하였다. 연구 대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 

 [Table 1] Subject 

  물리교육 전공 생물교육 전공 계 

남 24 22 46 

여 22 23 45 

계 46 45 91 

 

2.2 SSI 수업 구성 

본 연구에서 활용한 SSI 수업은 총 7차시로 구성되었다. SSI 수업에서는 SSI의 개념을 

비롯해 과학적 소양과 SSI 교육, 핵심역량과 SSI 교육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SSI 관련 자료 조사와 논증글쓰기를 실시하였다. 초기에 SSI 수업은 모둠활동을 

통해 실시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코로나 19 확산과 관련해 모둠활동 진행이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자료 조사, 논증글쓰기 등은 개별적으로 실시되었고, 모둠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업 중 SSI 자료 조사는 예비 과학교사들이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수업 중에 제시된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쟁점들을 참고하여 예비 과학교사들이 각자 관심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자료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활동을 통해 얻어진 자료들을 토대로 해 2차례의 SSI 논증글쓰기를 

수행하였다. 논증글쓰기 결과물은 인트라넷에 구축된 과목별 수업게시판에 모두 

게시토록 하였고, 글쓰기 결과물에 대한 동료평가를 실시하였다. 동료평가와 관련해 수업 

중 Toulmin의 논증 요소를 토대로 한 논증구조에 대해 강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동료평가의 평가 항목은 선행 연구[21]에서 제시한 논증구조 분석틀에 독창성 항목을 

추가하여 예비 과학교사들에게 제시하였다. 논증 SSI 수업은 ‘물리탐구학습론’, 

‘물리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생물교과논리 및 논술’, ‘생물교육론’, 

‘생물탐구학습지도방법’ 등 교과교육론 영역의 6개 강좌에서 이루어졌다. 이 과목들은 

2021년 2학기에 개설된 교과로, 모든 수업은 비대면수업과 대면수업을 혼용하여 

실시되었다. SSI 수업은 각 교과목 2주차 수업부터 4주차까지 기간에 적용되었고, 이 

기간에는 대면수업으로 진행되었다. SSI 수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SSI 수업 내용 

[Table 2] Contents of SSI Lesson 

차시 주제 세부 내용 

1 SSI의 개념과 특징 SSI 소개, 다양한 영역에서의 SSI 문제 상황 제시 

2 과학적 소양과 SSI 교육  과학적 소양의 함양과 SSI 교육의 관련성 

3 핵심역량과 SSI 교육 과학과 핵심역량과 SSI 교육의 관련성 

4 SSI 자료 조사(1) 예비 과학교사들이 선정한 SSI에 관한 자료 조사 

5 SSI 논증(1) 논증구조 수업,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SSI 논증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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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SI 자료 조사(2) 예비 과학교사들이 선정한 SSI에 관한 자료 조사 

7 SSI 논증(2)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SSI 논증글쓰기 

 

2.3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SSI 수업이 예비 과학교사들의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선행 연구[5]에서 개발한 ‘과학기술사회의 

시민역량검사지(Questionnaire for Students’ Perception on the 21st Century Skills, QSP21)‘를 

활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협업능력, 정보기술 및 미디어 활용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력과 의사소통능력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었고, 협업을 위한 노력, 협업에 대한 

가치 인식, 자료수집 및 관리, 정보 교환, 비판적 문제해결력, 초인지적 사고, 의사표현 

및 의견 조정, 적극적 청취의 8개 하위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 검사지는 선행 

연구들[10][22][23]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의 요인 추출을 통해 개발되었다. 

선행 연구[23]에서는 21세기 역량을 학습과 혁신 능력, 디지털 소양 능력, 생애능력의 세 

범주로 나누었다. 또한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학습자의 역량을 모델링하고, 

창의적 능력, 문제해결력, 테크놀로지 소양 등을 주요 역량으로 제시한 연구도 

이루어졌다[22]. 특히 선행 연구[10]에서는 세계시민으로서의 과학적 소양을 측정하기 

위해 GSLQ(Global Scientific Literacy Questionnaires)를 개발하였다. 이 검사지에서는 특히 

검사 문항들은 과학적 소양 관련 요인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역량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적용된 SSI 수업에서는 과학적 소양, SSI논증 등을 

다루었기 때문에 선행 연구[5]에서 개발한 검사지가 예비 과학교사들의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을 파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검사지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는 사전검사 .932, 사후검사 .883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 

검사지의 구성에 대한 내용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검사지 구성 

 [Table 3]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영역(문항수) 하위 영역(문항수) 사전검사 사후검사 

협업능력(14) 
협업을 위한 노력(11) .872 

.882 
.698 

.685 
협업에 대한 가치인식(3) .678 .637 

정보기술 및 미디어 

활용능력(8) 

자료수집 및 관리(6) .806 
.781 

.627 
.668 

정보 교환(2) .712 .686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10) 

비판적 문제해결력(7) .748 
.805 

.773 
.810 

초인지적 사고(3) .658 .753 

의사소통능력(7) 
의사표현 및 의견조정(4) .704 

.826 
.717 

.835 
적극적 청취(3) .770 .809 

전체(39) .932 .883 

 

2.4 자료 수집 및 분석 

SSI 수업이 예비 과학교사들의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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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과목의 첫 번째 SSI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후검사는 

SSI 수업이 마무리된 후 다음 주 수업에서 실시하였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결과를 

토대로 빈도분석과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통계 분석에는 SPSS 24.0을 활용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논의 

SSI 수업이 예비 과학교사의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전검사 평균 3.819점, 

사후검사 평균 4.044점으로 나타났고, 두 검사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 중 하위 영역 중 정보기술 및 미디어 활용 능력,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에서는 사후검사 결과가 사전검사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과학교사의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 사전 사후검사 간 t검정 

결과는 [표 4]에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표 4] 대응표본 t검정 결과 

 [Table 4] The Result of Paired Sample t-test 

영역 
사전 사후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협업능력 3.892 .228 3.567 .386 11.097 .000 

정보기술 및 미디어활용능력 3.276 .355 3.831 .380 -24.166 .000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3.230 .286 3.910 .416 -32.071 .000 

의사소통능력 3.554 .389 4.177 .479 -41.380 .000 

전체 3.819 .285 4.044 .375 -16.154 .000 

 

3.1 예비 과학교사의 협업능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 하위 영역 중 협업능력은 사전검사 평균 3.892점에서 사후검사 

평균 3.567점으로 나타났다. 협업능력 중 ‘협업을 위한 노력’에 대한 문항별 빈도분석 

결과 ‘나는 조별활동을 수행할 때, 모두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한다’에 대해 사전검사에서는 응답자의 83.5%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데 비해 사후검사에서는 52.8%로 낮아졌다. ‘나는 조별활동을 수행할 때, 내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한다’에 대해 사전검사에서는 82.4%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사후검사에서는 긍정 응답 비율이 46.2%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 중 협업능력 사전 사후검사 간 t검정 결과 사전검사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협업능력의 하위 요소인 

‘협업을 위한 노력’과 ‘협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t검정에서도 사전검사 결과가 

사후검사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 연구에서 예비 과학교사들이 협업능력 

사후검사에서 평균이 더 낮게 나타난 것은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SSI 수업에서 모둠활동을 진행하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SSI는 

다양한 관점과 입장에 따른 의견들이 충돌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 

과정에서 모둠 내 토론과 논증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24]. 그러나 이 연구에서 



Effect of SSI (Socioscientific Issues) Lesson on Pre-service Science Teachers' 21st Century Skills 

Copyright ⓒ 2023 KCTRS  371 

적용한 SSI 수업은 제반 여건 상 모둠활동을 실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예비 과학교사들이 협업과 관련한 역량 함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SSI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협업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지가 협업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추정케 

한다. 그러므로 향후 교사양성 교육과정에서 SSI 수업을 도입할 때 모둠활동 등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비 과학교사의 협업능력에 대한 t검정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협업능력에 대한 t검정 결과  

 [Table 5] The Result of t-test on Collaboration Ability  

영역 
사전 사후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협업을 위한 노력 3.871 .256 3.565 .413 9.198 .000 

협업에 대한 가치인식 4.051 .495 3.180 .466 13.410 .000 

협업능력 3.892 .228 3.567 .386 11.097 .000 

 

3.2 예비 과학교사의 정보기술 및 미디어 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예비 과학교사의 정보기술 및 미디어 활용능력은 사전검사 

평균 3.276점, 사후검사 평균 3.831점으로 나타났다.  ‘정보 수집 및 관리’ 관련 문항 

중 ‘나는 내가 수집한 정보가 믿을 만한 정보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에 대해 

사전검사에서는 52.7%의 예비 교사가 그렇다고 답한 데 비해 사후검사에서는 66.0%로 

높아졌다. ‘정보교환’과 관련해 ‘나는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사전검사에서는 

30,6%로 낮게 나타났지만 사후검사에서는 60.5%로 높아졌다.    

 

[표 6] 정보기술 및 미디어 활용능력에 대한 t검정 결과  

 [Table 6] The Result of t-test 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Media Use Ability  

영역 
사전 사후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료수집 및 관리 3.407 .387 3.853 .411 -18.303 .000 

정보 교환 2.885 .548 3.764 .598 -14.484 .000 

정보기술 및 미디어활용능력 3.276 .355 3.831 .380 -24.166 .000 

 

정보기술 및 미디어 활용능력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 t검정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정보기술 및 미디어 활용능력의 하위 요소인 ‘정보 수집 및 

관리’는 사전검사 평균 3.407점, 사후검사 평균 3.853점으로 나타났고, ‘정보교환’ 

사전검사 평균은 2.885점, 사후검사 평균은 3.764점으로 높아졌다. 각 하위 요소들에 대한 

t검정 결과 사후검사 결과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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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SSI 수업 내용에 대한 추가 자료 조사 활동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활동이 

정보기술 및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3.3 예비 과학교사의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예비 과학교사의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 중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에 대한 검사 

결과  사전검사 평균 3.230점, 사후검사 평균 3.910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 요소인 

‘비판적 문제해결력’의 경우 사전검사 평균 3.130점, 사후검사 평균 3.898점이었고, 

‘초인지적 사고’는 사전검사 평균 3.462점, 사후검사 평균 3.938점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비판적 문제해결력’과 관련해 ‘나는 여러 가지 과학적 

설명 중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 중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86.8%로 가장 높았다. 동일 문항에 대해 사후검사에서는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29.7%로 감소한 반면 그렇다는 응답이 60.4%로 높아졌다. 또한 

‘나는 과학 관련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선택한다’는 문항에 대해 사전검사에서는 26.4%의 응답자가 그렇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데 비해 사후검사에서는 72.4%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초인지적 

사고와 관련해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수집한 정보들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따져본다’는 문항에 대해 사전검사에서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79.1%로 가장 많았으나 

사후검사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76.9%로 높아졌다.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력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 t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하위 요소인 ‘비판적 문제해결력’과 ‘초인지적 사고’에 

대한 t검정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 연구에서 실시된 

SSI 수업을 통해 예비 과학교사들이 조사한 정보들을 취사선택하는 활동에서 비판적 

사고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논증 활동에서 논쟁점과 관련된 

다양한 입장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활동이 비판적 

문제해결력과 초인지적 사고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 연구[25]에서는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동료평가에서 피평가자의 역할 수행이 

초인지 사고에 유의미한 향상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SSI논증 활동에 

대해 동료평가를 진행한 것이 예비 과학교사의 초인지적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SI 수업을 도입할 때 조사, 발표, 글쓰기 등의 다양한 학습 활동에 

동료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비 과학교사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에 대한 t검정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에 대한 t검정 결과  

 [Table 7] The Result of t-test on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Solving Ability  

영역 
사전 사후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비판적 문제해결력 3.130 .280 3.898 .434 -30.317 .000 

초인지적 사고 3.462 .415 3.938 .569 -18.605 .000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3.230 .286 3.910 .416 -32.07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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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예비 과학교사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예비 과학교사의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 중 의사소통능력은 사전검사 평균 3.554점, 

사후검사 평균 4.177점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빈도분석에서는 ‘의사표현 및 의견 

조정’과 관련해 ‘나는 나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때 타당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사전검사에서는 응답자 중 21.2%만이 그렇다고 

답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65.9%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또한 ‘적극적 청취’와 관련해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담겨있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귀를 기울인다’는 문항에 

대해 사전검사에서는 50.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사후검사에는 76.9%로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의 하위 요소인 ‘의사표현 및 의견 조정’은 사후검사 평균 3.403점, 

사후검사 평균 4.039점이었고, ‘적극적 청취’는 사전검사 평균 3.819점, 사후검사 평균 

4.044점으로 모두 사후검사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 t검정 

결과 의사소통능력은 사후검사에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의 하위 

요소인 ‘의사표현 및 의견 조정’과  ‘적극적 청취’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선행 연구[15]에서는 SSI논증 프로그램이 예비 생물교사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SSI논증 활동 

결과물과 조사 자료 등을 학내 인트라넷 수업게시판에 업로드해 공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논증글쓰기 결과물에 대해서는 동료평가를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26]에서는 

SSI활용 수업이 대학생의 공감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사표현 및 의견 조정’ 영역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이해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8]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t검정 결과  

 [Table 8] The Result of t-test on Communication Ability   

영역 
사전 사후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의사표현 및 의견 조정 3.403 .389 4.039 .494 -31.671 .000 

적극적 청취 3.755 .484 4.363 .561 -39.821 .000 

의사소통능력 3.554 .389 4.177 .479 -41.380 .000 

 

4. 결론  

본 연구는 예비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SSI 수업을 실시하고, 이 수업이 예비 

과학교사의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91명의 

예비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7차시에 걸쳐 SSI 수업을 진행하였다. SSI 수업은 SSI에 

대한 개념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SSI 상황을 제시하고, 과학적 소양 및 과학 핵심역량과 

SSI 교육의 관계 등에 대한 강의로 구성되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SSI 주제에 대한 

예비 과학교사의 자료 조사 활동이 이루어졌고, 조사한 자료들을 활용해 논증글쓰기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 수업에서는 논증글쓰기에 대한 예비 과학교사들의 기본적인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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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기 위해 Toulmin의 논증 요소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SSI 수업을 실시하기 전에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SSI 수업을 모두 마친 

후 사후검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 과학교사의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에 대한 사전 사후검사 결과 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사후검사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이와 같은 결과는 SSI 수업이 예비 과학교사들의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의 영역별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협업능력은 사전검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협업능력의 하위 요소인 협업을 위한 노력과 협업에 대한 가치 

인식에서도 사전검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SSI 수업이 예비 과학교사들의 

협업능력 향상에는 효과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의 영역들 중 정보기술 및 미디어 활용 능력,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은 사후검사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내었다. 

정보기술 및 미디어 활용 능력 하위 요소인 자료 수집 및 관리, 정보 교환과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의 하위 요소인 비판적 문제해결력, 초인지적 사고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의 하위 요소인 의사표현 및 의견조정과 적극적 

청취에서도 사후검사 결과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SSI 수업이 예비 

과학교사들의 정보기술 및 미디어 활용 능력,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5.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SSI의 개념과 예시 

등을 설명하고, SSI 자료 조사 활동과 이를 활용한 논증글쓰기로 구성된 SSI 수업이 예비 

과학교사의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고 있다.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은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력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선행 연구들[12][15]에서는 SSI 교육이 이러한 역량 

함양에 효과적임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협업능력에서 사전검사결과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SSI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로 인해 모둠활동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 과학교사들이 협업에 대한 가치 인식 등의 측면에서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쟁점들은 다양한 관점에 따른 

해석과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를 학습할 때 모둠 구성원들 간의 의견 조정, 

자료의 취사선택 등에 대한 논의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27][28].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SSI 수업을 실시할 때 조사, 토론 등의 과정에서 모둠활동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SI 수업을 통해 예비 과학교사들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스스로 자료 조사 및 

취사선택하는 활동을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SSI 논증 글쓰기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학습 활동이 정보기술 및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5 개정 과학교육과정에서는 SSI에 대한 토론과 글쓰기를 통해 과학적 

사고력과 과학적 의사소통력 등을 함양하도록 강조하고 있다[11]. 본 연구의 결과는 SSI 

수업을 통해 논증글쓰기를 실시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동료평가를 진행한 것이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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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사들의 의사소통능력과 초인지적 사고 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과학기술사회 시민역량은 과학기술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역량일 뿐만 

아니라 과학교육의 중요한 지향점인 과학적 소양 및 과학 핵심역량 함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예비 교사 교육과정에 SSI를 활용한 교수-학습활동을 적용하는 후속 

연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들[29][3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사양성 

교육과정에서 SSI 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향후 예비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 진출했을 때 

SSI 교수 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SSI 교육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SSI 교육을 

실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모둠 구성과 

그에 따른 학습 형태, 토론, 논증글쓰기 등 다양한 전략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선행 연구[2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한된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토론 등의 활동이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어떻게 SSI 수업에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SSI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SSI 관련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매체와 인터넷 환경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일부 교원양성기관을 중심으로 구축되어있는 미래교육센터 등의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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